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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한 가족 가치 의 

향 추세 연구 : 2005년, 2009년 국 결혼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심으로*

진미정**‧정혜은***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상을 가치  근으로 악하는 것이다. 2005, 2009 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  미혼남녀 5,98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

족 가치 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가치 이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지난 5년 사이 남성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은 낮아지고, 통  성역할분

업과 남성생계부양모델에 한 동조성은 높아졌다. 여성의 결혼의 필요성과 혼  동거에 한 

동조성은 높아지고, 자녀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은 낮아진 반면, 성역할태도는 보수 으로 변

화하 다.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이 높고 통 인 성역할태도와 부양모델에 동조

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남녀 모두 결혼 필요성에 해 동조할수록 결혼희망연

령이 빨랐으며, 여성은 혼 동거에 해 수용 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았다. 결혼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  규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된 반면, 자녀의 

정서  가치가 미치는 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었다. 가족 가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과 결혼계획연령에 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향력이 성별, 가치  역, 시기에 따라 서

로 다르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단어: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 가족 가치 , 추세 연구

Ⅰ. 서론

출산 상의 원인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출산 상과 미혼남녀

의 결혼지연 상이 서로 하게 련된다는 것이 밝 지고 있다(김태헌‧이

삼식‧김동희, 2005; 유삼 , 2006; Jones, 2009). 합계출산율 감소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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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상에는 유배우 기혼여성의 출산율 자체가 하락하는 요인과 미혼남녀

의 혼연령이 상승하는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혼연령 상승의 배경에는 결

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남녀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과, 결혼을 하되 그 연령

을 늦추는 결혼지연 상이 함께 작용한다. 2009년 평균 혼연령은 남성이 

31.6세, 여성이 28.7세이며(통계청, 2009) 1990년 이래로 한 번도 감소한  없

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거나 혼연령이 증가하는 상은 비

단 우리나라만의 상은 아니다.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세계 으로 

발견되는 혼인율의 감소는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의 쇠퇴를 주장하게 한다

(Cherlin, 2004; Finchman and Beach, 2010).

출산 상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늦

추고자 하는 원인은 두 가지 근에 의해 설명된다. 결혼은 비용을 수반하는 

선택이며, 그 비용  비용을 마련하기 한 비기간이  더 상승하고 있

다는 경제학  혹은 구조  설명이 그 하나이며,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가  

더 약화되고 있다는 문화  설명이  다른 하나이다(정성호, 2009). 이 두 가

지 설명은 서로 배타 인 것이 아니다. 결혼에 한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화  설명은 당  규범으로서의 결혼과 출산, 나아가 가족에 한 통  

가치가 약화되고, 반 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는 것에 한 사회  제재

가 약화됨으로써 결혼과 가족이 차 사회  규범이 아닌 개인  선택의 역

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사회  규범과 가치 의 변화는 결혼과 독신

의 비용-편익 구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결국 경제학  틀에서 볼 때 결

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이 재 미혼남녀들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

장 합리 인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족과 련된 가치 의 변화가 미혼

남녀의 결혼지연 상과 련된다고 보는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통념 으로 

가치 은 “인간이 삶이나 세계에 하여 옮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

기는 이나 기 (민 국어사 , 2010)”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가치 이란 

“가족에 한 가치를 매기는 이나 기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

는 범 하고 모호하다. 가족에 한 통  가치 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

만 여 히 가족은 사람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도 하다(김승권, 2008). 

국제 으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국 사람들의 가족 가치 은 통 이고 보수

인 편이다(은기수, 2006). 가족 가치 은 다양한 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가족 가치 혹은 가족 가치 에 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질문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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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그 결과를 일률 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혼  동거, 출산, 양육, 성역할 등에 한 태도를 같은 

방식으로 질문한 2005년과 2009년 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비교하

여, 가족 가치 의 변화를 악하고 가족 가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

혼희망연령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이 규범이 아니라 

개인  선택 역으로 환될수록 가치 이 행동에 미치는 향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혼에 한 사회  규범의 제재력이 강할 때는 결혼보다 독

신을 선택하고 싶어도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지만, 그 제재력이 약할 때는 자

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상 으로 클 것이다. 혹은 

결혼 규범의 제재력이 크지 않을 때,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한 주  생

각과 결혼의향과의 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세 

자료의 강 을 활용하여 먼  결혼과 가족 련 가치 이 지난 5년 사이에 어

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가치 이 결혼의향과 희망연령에 미치

는 향력이 두 시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 는지를 악해보고자 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가족 가치 은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어떻게 변

화하 는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한 가족 가치 의 

향력은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 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미혼남녀의 혼연령 상승

최근의 가족인구학  지표  출산 상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혼

연령의 상승 상이다. 1990년 평균 혼연령은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 으

나, 2000년에는 남성 29.28세, 여성 26.49세로 증가하 고, 다시 2009년에는 남

성 31.61세, 여성 28.71세로 증가하 다(통계청, 1990-2009 혼인통계). 지난 20년 

사이에 남성은 3.82세, 여성은 3.93세가 증가한 것이다. 2000년 기  만 40-44세 

여성인구의 2.6%만이 비혼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 혼연령의 상승은 비혼인

구의 증가보다는 결혼지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Jon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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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연령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의 상만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물론, 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 부분에서 혼연령은 상승하고 있다(Jones, 

2009). 서구 국가들은 1970-2000년 사이에 혼인율이 지속 으로 감소하 는데, 

이 시기동안 동거율이 증가하면서 혼인율의 하락을 상쇄하 다는 에서 우리나

라  아시아 국가의 혼연령 상승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Bumpass and 

Lu, 2000; Jones, 2004). 

우리나라에서 혼연령의 상승은 출산 상과의 연계 맥락에서 주로 심

의 상이 되었다. 혼연령의 상승은 여성들의 가임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출

산율에 향을 미친다. 이삼식(2005)에 따르면, 1995-2004년 사이의 출산 

상을 분해했을 때 유배우출산율의 하(29.0%)보다 혼연령 상승(71.0%)의 설

명 기여도가 더 높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을 게 하

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면서 출산연령도 같이 상승한 것이 

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런데 혼연령의 상승이 출산과의 연계성 때문에만 요한 것은 아니다. 

혼연령의 상승은 궁극 으로 결혼과 가족의 여러 측면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결혼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동거가 보편화되고(Cherlin, 2004), 

동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Bramlette and 

Mosher, 2002; Teachman, 2003), 결혼할 때까지 노년기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

이 길어지는 등(Cherlin, 2004), 결혼과 가족의 다양한 변화가 혼연령 상승과 

련되어 있다. 따라서 혼연령의 상승은 그 자체로서 주목해야할 상이다.  

미혼남녀의 혼연령의 상승 원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으로의 

이행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가 주요 원인  하나로 지 되

었다. 은기수(2005)는 결혼 지연과 출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

정성 증  등 경제 인 상황 악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 하 고, 유삼 (2006)

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증 으로 확인되었다. 미혼남녀의 결혼희망연령 련변인을 분석한 이삼식

(2005)의 연구결과에서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 이 학이상이며, 직업이 문

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구 외

(2007)는 1993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결혼 감소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 율 상승이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

하 다. 

결혼 선택에의 향요인에는 성별 격차가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수진(2005)과 연구에서 취업여부는 남성의 결혼선택에 큰 향을 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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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는 유의한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기수(1995, 1999)의 연

구에서도 남성은 결혼을 결정하는데 안정 인 직장이 요한 변수로 작용한 반

면 여성은 결혼 령기 규범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역시 남성

에게는 경제  자원으로 작용하여 교육수 이 높을수록 결혼으로의 이행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최새은‧옥선화, 2003; 이삼식, 2005; 유홍 ‧ 성민, 

2010), 여성의 교육수 은 유의한 향이 없거나(이삼식, 2005)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유홍 ‧ 성민, 2010). ‘2005 결혼  출산동향

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한 김정석(2006)은 여러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별은 결혼의향에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혜택과 비

용에 한 남녀의 인식차이로 설명하면서, 남성은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을, 여성

은 비용을 더 높게 인지한다고 해석하 다. 주택공 과 남녀의 혼연령의 

계를 악한 정창무(2008)의 연구에서는 혼인 시 주택마련에 한 남녀의 차별

인 규범으로 인해 주택공 이 남성의 혼연령에는 음의 향을, 여성의 

혼연령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  가족 가치 의 변화

미국의 결혼제도의 쇠퇴(marriage retreat)에 한 연구들은 혼연령의 상승

이나 혼인율의 감소 상이 단지 사회경제학  구조의 변화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업율, 노동시장 확  등 경기 변화가 혼

인율에 다소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Lichter, 

McLaughlin and Ribar, 2002). 오히려 성별 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분업화된 

통  결혼의 유인이 약해지고, 결혼과 혼인 내 출산에 한 사회  규범이 

약화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결혼의 탈제도화에 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

시한 Cherlin(2004)는 이러한 변화가 196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확 되었다고 

보았다. 제도화되어있던 결혼이 선택의 역으로 넘어가면서 “개인화된 결혼

(Cherlin, 2004)”혹은 “순수한 계(Giddens, 2001)”로 바 게 되었다. 개인은 결

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치러야 할 비용을 울질하고, 결혼의 순서와 

시기, 형태 등을 하게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가 미혼남녀의 가치  변화, 결혼 

규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김혜 , 2008; 유삼 , 2006; 

최은 , 2007). 15세 인구를 상으로 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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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해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 33.6%에서 2008년 

23.6%,로 약 10%p가 감소하 다. 강력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결혼의 당 성에 

한 동의 비율이 낮아진 셈이다.

이러한 통계치를 가족 규범이나 가치의 약화로 해석하는 것에 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기수(2005)는 비교문화 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가족

가치가 여 히 보수 이고 통 이라고 설명하면서 단편 인 설문항목으로 한

국인의 결혼  출산에 한 가족가치가 약화되었다거나 출산이나 결혼지연

을 래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 다. 실증 인 연구결과들을 보

아도 이러한 지 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54세의 비혼 일인가구를 

조사한 김혜 ‧선보 ‧진미정‧사공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이 이혼자들이나 사별자들에 비해 결혼의 당 성에 해 동조하

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 으로 보수 인 가족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가치의 국제 비교를 시도한 정기선(2009)의 연구

에서도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체로 더 행복하다”라는 문항

에 찬성하는 정도가 ISSP 조사 참가국 34개국 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과 가족에 한 규범의 변화가 혼연

령 상승에 어느 정도의 향력을 미치는 것인지에 해서는 실증 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  규범이 약화되면 가치 은 개인의 선택에 더 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

다 결혼할 확률이 높고(Sassler and Schoen, 1999), 재혼에 해 허용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녀가 있는 재혼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Raley and Bratter, 

2004). 서구의 연구들이 끊임없이 질문하 듯이 이 계는 인과  계와 선택

 편이 계를 모두 포함한다(Goldscheider et al., 2009). 즉 가치 이 행동에 

선행할 수도 있고, 특정한 행동이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일반 으로 

이혼자들의 경우 미혼자나 유배우자들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한 동조정도

가 더 낮은데(김혜  외, 2007; 정기선, 2009), 이는 이혼의 경험이 결혼의 가치

와 보상에 한 부정 인 가치 을 형성하는데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행태와 가치  요인을 살펴본 이삼식(2005)은 미혼남녀의 결

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

혔다. 한 자녀가치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계획시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정서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한 가치는 정 인 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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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제시하 다. 30  기혼남녀의 혼연령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최새은‧옥선화(2003)의 연구에서는 가치 의 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 여성은 정 인 결혼 가치 을 가지고 있고, 결혼 규범의 

구속력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실제 혼연령이 빨랐지만, 남성에게서는 그런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혼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선택  편이 문제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방법

2005년  2009년 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에 포함된 20~44세 미혼남녀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분석에 포함된 미혼자는 2005년 남성 1,468명, 여성 

1,202명, 2009년 남성은 1,746명, 여성 1,565명, 총 5,984명이었는데 분석모델에 

따라 결측치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 다. 

가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서는 결혼의향

과 결혼희망연령을 종속변수로 선정하 으며, 이분변수로 처리된 결혼의향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연속변수인 결혼희망연령은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먼  2005년과 2009년 자료를 결합하고, 조사년도를 가변수로 투입하 다(모델

1). 시간에 따른 가치 의 향력 변화를 살펴보기 해서 연도와 가치 의 상

호작용 변수를 모델에 투입하여 상호작용 값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모델2).

2. 변수의 조작  정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결혼의향은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를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로, 그 외의 응답1)은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혼희망연령은 결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질문한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할 계획이십니까?”의 응답을 사용하 다.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  변수로는 미혼남녀를 상으로 한 모형의 경우 성

별, 연령, 지역, 교육수 , 취업여부를 포함하 다. 이  지역변수는 이분변수로 

1)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 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 도 없다,’ ‘생각해 본 이 없다,’ ‘아직 결

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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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거집단으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다. 교육수  역시 졸(4년제 미만 포함)을 기 으로 두 집단으로 나

어 졸이상을 거집단으로 설정하 다. 취업여부는 구직활동여부에 상 없이 

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를 비취업으로 분류하여 취업인 경우를 거집단으로 설

정하 다.

가치 은 결혼 , 자녀 , 성역할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 을 표하는 변

수에는 결혼필요성, 혼 동거에 한 수용  태도를, 자녀 을 표하는 변수에는 

자녀 필요성  자녀의 정서  가치에 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역할 을 측정하

는 변수로 성분업  역할규범에 한 태도와 남편생계부양 모델에 한 태도를 

포함하 다.

결혼  변수  결혼 필요성은 “결혼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에 ‘반드시 해야 한다(4 )’에서 ‘하지 않는 게 낫다’(1 )’까지 4  척도로 구성되

었다. 혼 동거에 한 수용  태도로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문항에 ‘ 으로 찬성(4 )’에서 ‘  찬성하지 않음(1

)’으로 4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자녀 을 표하는 변수  자녀 필요성

은 “결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문항에 ‘  찬성하지 

않음(4 )’에서 ‘ 으로 찬성(1 )’으로 역환산된 수로 사용하 다. 자녀의 정

서  가치 변수는 2개의 문항(자녀는 부부 계를 굳건하게 해 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의 평균을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정서  가

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  변수  성분업  역할규범 변수는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 으로 

찬성(4 )’에서 ‘  찬성하지 않음(1 )’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편생계부양 모델 

변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한다”라는 문항

에 와 동일하게 4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역할  변

수는 수가 높을수록 통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분석결과

1.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 가족 가치 의 추세 비교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2005년과 2009년 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미혼남성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련 변수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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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2%에서 2009년 75%로 비율이 낮아져, 5년 사이에 미혼남성의 결혼의향

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들만을 상으로 조사

한 결혼희망연령은 2005년도 평균 31.16세, 2009년도 31.45세로 5년 사이에 결혼

희망연령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사회·인구학  특성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미혼남성의 85%가, 2009년도에는 미혼남성의 88%가 동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거주비율이 2009년도에 약간 더 높았다. 2005년도의 

미혼남성의 졸자 비율은 31%, 2009년도에는 35%로 2009년도의 미혼남성의 학

력이 더 높았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2005년 미혼남성의 54%, 2009년도에는 

47%가 취업 인 것으로 나타나 2009년의 취업률이 더 낮았다.  

가치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 문항에 한 동의 정도가 2005년도 평

균 2.95 , 2009년도 2.90 으로 나타나 지난 5년 사이 미혼남성의 결혼필요성에 

한 인식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 항목 역시 2005년도 

미혼남성은 평균 2.75 , 2009년에는 2.56 으로 나타나 2009년 수가 더 낮았다.

<표 1> 2005-2009 미혼남녀의 가치   련변수 비교 

구분

미혼남성

t

미혼여성

t
2005

(N=1,467)

2009

(N=1,748)

2005

(N=1,202)

2009

(N=1,566)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결혼 변수

결혼의향(1=있음) 0.82 0.39 0.75 0.43 4.81 *** 0.75 0.43 0.74 0.44 0.61

결혼희망연령(세) 31.16 3.45 31.45 3.28 -2.17 ** 29.37 2.94 30.19 2.91 -6.18 ***

배경 변수

연령(세) 26.65 5.22 26.66 5.67 -.01 24.52 4.51 25.08 5.08 -3.03 ***

지역(1=동부) 0.85 0.28 0.88 0.32 -2.41 ** 0.87 0.26 0.92 0.27 -4.23 ***

교육수 (1= 졸 이상) 0.31 0.46 0.35 0.48 -2.33 ** 0.48 0.50 0.44 0.50 2.11 **

취업여부(1=취업) 0.54 0.50 0.47 0.50 4.31 *** 0.59 0.49 0.49 0.50 4.91 ***

가치  변수

결혼 필요성 2.95 0.81 2.90 0.77 2.03 ** 2.63 0.77 2.79 0.76 -5.43 ***

혼 동거 수용 2.57 0.83 2.56 0.82 0.21 2.38 0.86 2.50 0.83 -3.87 ***

자녀 필요성 2.75 0.83 2.56 0.81 6.32 *** 2.63 0.83 2.49 0.76 4.76 ***

자녀의 정서  가치 3.25 0.62 3.05 0.59 9.16 *** 3.19 0.61 3.08 0.60 4.95 ***

성분업  역할 규범 2.80 0.77 2.85 0.76 -1.94 2.56 0.79 2.79 0.81 -7.35 ***

남편 생계 부양 모델 2.80 0.78 2.90 0.71 -3.72 *** 2.54 0.77 2.95 0.75 -3.92 ***

주: 1) **p<0.05, ***p<0.01

주: 2) 가치 변수는 4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매우 찬성(4 )-  찬성안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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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정서  가치는 2005년 3.25 에서 2009년 3.05 으로 5년 사이에 미혼남성

이 자녀에 해 정서 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남편생계부

양 모델은 2005년도 미혼남성은 평균 2.80 , 2009년도에는 2.90 으로 2009년도 

미혼남성이 남편생계부양 모델에 한 가치 에 더욱 수용 임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련 변수  결혼희망연령은 2005년

도 평균 29.37세, 2009년도 30.19세로 2009년도 미혼여성의 결혼희망연령이 유의

하게 높았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보면 연령은 2009년도 미혼여성의 

연령(25.08세)이 2005년도 응답자(24.52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005년도 미혼여

성의 87%가, 2009년도에는 미혼여성의 92%가 동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거주비율이 2009년도에 약간 더 높았다. 교육수 의 경우 2005년도 미혼여성

의 학졸업자 비율은 48%, 2009년도에는 44%로 2005년도의 미혼여성의 학력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2005년 미혼여성의 59%, 2009년도

에는 49%가 취업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남성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의 취

업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가치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 문항에 2005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63

, 2009년도 2.79 으로 나타나 남성과 달리 여성들의 결혼필요성에 한 인식

은 2009년에 더 높았다. 혼 동거에 한 수용  태도는 2005년도에는 2.38 , 

2009년에는 2.50 으로 2009년도 미혼여성의 혼 동거에 한 수용정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 자녀의 필요성 항목에는 2005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63 , 2009년에

는 2.49 으로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낮아졌다. 자녀의 정

서  가치는 2005년 3.19 에서 2009년 3.08 으로 5년 사이에 미혼여성이 자녀

에 해 정서 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성분업  역할규

범에 한 문항에 2005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56 , 2009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79 으로 2009년도 미혼여성이 성분업  역할규범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편생계부양 모델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미혼여성이 평균 2.95 으

로 2005년도 미혼여성(2.24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체 으로 볼 때, 2009년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희망연령은 더 높아졌고, 

결혼의향은 여성의 경우에는 서로 비슷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가치 의 측면에서는 다소 상반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자녀에 한 

필요성과 자녀의 정서  가치에 한 동조성은 남녀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생계부양자 모델에 한 동의정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

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결혼에 한 필요성에 동조하는 정도는 낮아진 반면 여

성은 결혼필요성에 동조하는 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 동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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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용정도와 성분업  역할규범 지지는 여성에게만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5년과 2009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연령범주만 동일할 뿐 다양한 사

회·인구학  배경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  수의 차이가 시 에 

따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배경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

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치 의 향을  악하기 해서는 다변

량 분석을 사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주의를 요한다.

2. 결혼의향과 가치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가족가치 의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먼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 , 조사년도를 통제한 후 결혼, 자녀, 성역할 련 6개 

가치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기 분석을 하 다. 이 로짓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성별을 분리하지 

않았고, 동거에 한 태도, 남성부양자역할에 한 태도가 유의한 향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분석모델에서 제외하 다. 최종분석에

서 모델1은 가치 의 주효과를 보는 모델이며, 모델2는 가치 과 조사년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모델이다.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가치  변수를 모두 고

려한 후에도 2009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2005년에 비해 더 낮았다. 2005년

에 비해 2009년의 결혼의향 승산비가 0.69이므로 약 30% 정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먼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은 낮고, 학졸업자가 비졸업자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았으며, 재 취업 인 

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농

지역인지에 따라서는 결혼의향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치  변수의 향력을 보면, 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정서  가

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통 인 성역할 규범에 동조하는 사

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의 결

혼과 자녀에 한 태도  가치가 결혼의향과 연 성이 있음을 보여 다. 결혼

과 자녀에 해 정 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델2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가치 의 향력이 2005년과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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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모델1에서 유의한 향력을 나타냈던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자녀의 정서  가치, 통  성역할 태도  통  성

역할 태도를 제외한 가치  변수는 모델 2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 2009년에 그 향력이 약화되거나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결혼의 필요

성과 자녀의 필요성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약화되었다. 이에 비해 자녀의 정서  가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강화되었다. 통  성역할 태도의 향은 

조사년도에 상 없이 동일하 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한 의사결정에서 결혼과 자녀에 한 당  규범의 

향력이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반면, 결혼이나 자녀에 해 부여하는 정서

 가치의 요성은 최근에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가치  변수라고

<표 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가족 가치 (n=5,954)

모델1 모델2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조사년도(1=2009) -0.36 0.07*** 0.69 -0.78 0.52 0.46

사회인구학  변수

 성별(1=여성) -0.03 0.08 0.97 -0.03 0.08 0.97

 연령 -0.06 0.01*** 0.95 -0.06 0.01*** 0.95

 지역(1=동부) -0.05 0.11 0.95 -0.05 0.11 0.95

 교육수 (1= 졸 이상) 0.22 0.08*** 1.25 0.22 0.08*** 1.25

 취업여부(1=취업) 0.24 0.08*** 1.27 0.25 0.08*** 1.28

가족 가치  변수

 결혼 필요성 1.73 0.06*** 5.64 1.92 0.11*** 6.82

 자녀 필요성 0.21 0.05*** 1.24 0.38 0.08*** 1.47

 자녀의 정서  가치 0.41 0.06*** 1.51 0.12 0.10 1.12

 성분업  역할 규범 0.13 0.05*** 1.14 0.04 0.07 1.04

상호작용 변수

 결혼 필요성×조사년도 --- --- --- -0.30 0.13**  0.74

 자녀 필요성×조사년도 --- --- --- -0.23 0.10** 0.80

 자녀 가치×조사년도 --- --- --- 0.45 0.13*** 1.57

 성분업×조사년도 --- --- --- 0.12 0.10 1.12

상수 -3.89 0.33*** --- -3.61 0.44 1.17

 df 10 14

 LR 카이제곱     1649.49***    1672.02***

주: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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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특정연령이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연령규범이나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당  규범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의 향력이 더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3. 결혼희망연령과 가족가치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들을 상으로 한 결혼희망연령에 한 가족가치

의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먼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 , 조사년도를 통제한 후 결혼, 자녀, 성역할 련 6개 가치  변수의 유의성

을 살펴보는 기 분석을 하 다. 결혼의향과 달리 결혼희망연령은 성별 효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후분석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 고, 6개 가

치  변수를 모두 포함하 다. 가치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기 때

문에 모델1의 VIF 계수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1.17, 여성의 경우 1.20으로 

회귀분석의 다 공선성 가정을 벗어나는 수 은 아니었다. 가치  변수의 상

계는 부록으로 제시하 다.  

사회·인구학  변수와 가치  변수를 투입한 모델1에서 조사년도의 계수가 

유의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고려된 이후에도 2009년의 미혼남녀들의 결혼희망

연령이 2005년에 비해 남성은 0.6세, 여성은 0.7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혼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고, 졸자나 취업 인 자는 

비교집단에 비해 결혼희망연령이 약 0.5세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해 동조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랐다. 그 외의 

다른 가치  변수들은 결혼희망연령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회·인구학  변수들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향은 남

성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치  변수 에서는 결혼 필요성에 해 동

조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혼 동거에 해 수용 일수록 결혼

희망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가치  변수들은 결혼희망연령

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변수의 향력이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

본 모델2를 보면, 남성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난 상호작용 변수가 없었고 여성

의 경우 자녀의 정서  가치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자녀의 정서  가치를 높이 평가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라지는 효과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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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혼남녀의 결혼희망연령과 가족 가치

미혼남성(n=2,395) 미혼여성(n=1,993)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s.e. b s.e. b s.e. b s.e.

조사년도(1=2009)  0.55  0.09***  0.38   0.71 0.66  0.10***  1.34   0.79

사회·인구학  변수

 연령 0.59  0.01*** 0.59   0.01*** .0.54  0.01*** 0.54   0.01***

 지역(1=동부)  0.09  0.12  0.09   0.12   0.30  0.15**  0.29   0.15** 

 교육수 (1= 졸 이상) -0.53  0.10*** -0.53   0.10*** -0.49  0.11*** -0.52   0.11***

 취업여부(1=취업) -0.57  0.10*** -0.57   0.10*** -0.22  0.07** -0.22   0.11**

가치  변수

 결혼 필요성 -0.46  0.06*** -0.49   0.09*** -0.35  0.06*** -0.30   0.10**

 혼 동거 수용 0.06  0.05 0.06   0.07 0.21  0.06*** 0.14   0.08

 자녀 필요성 -0.04  0.05  0.01   0.08 -0.05  0.06 -0.05   0.10

 자녀의 정서  가치 -0.15  0.08 -0.21   0.11 -0.09  0.09  0.13   0.13

 성분업  역할 규범 0.07  0.06 0.04   0.09 -0.04  0.06 -0.14   0.10

 남편 생계 부양 모델 -0.00  0.06  0.03   0.08 -0.03  0.07 -0.08   0.10

상호작용 변수

 결혼 필요성×조사년도 ---   --- 0.06   0.12 ---   --- -0.09   0.14

 동거 수용성×조사년도 ---   --- -0.02   0.10 ---   --- 0.11   0.11

 자녀 필요성×조사년도 ---   --- -0.08   0.11 ---   --- -0.04   0.13

 자녀 가치×조사년도 ---   --- 0.11   0.16 ---   --- -0.45   0.18**

 성분업×조사년도 ---   --- 0.05   0.12 ---   --- 0.18   0.13

 남편 부양×조사년도 ---   --- -0.07   0.12 ---   --- 0.13   0.14

상수 17.88   0.45 17.98   0.54 17.61   0.51 17.22   0.64

F 389.71 251.77 194.87 127.26

 Adj. Rsquare 0.64 0.64 0.52 0.52

주: **p<0.05, ***p<0.01

Ⅴ. 논의  결론

이상에서 결혼, 자녀, 성역할태도 등 가족 가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향력을 추세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해보았다. 국 결

혼  출산동향 조사는 국 20～44세 인구의 표성을 가지는 표본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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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과 2009년 자료에 포함된 미혼남녀의 사회·인구학  배경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난 5년 사이의 해당 연령층의 인구학  변화를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를 들어 지난 5년 사이에 표본집단의 교육수 은 더욱 상

승하 고, 취업률은 더 낮아졌다). 이러한 배경 특성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 살

펴본 결과, 여성의 결혼의향은 달라지지 않은 반면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은 지

난 5년 사이에 더 낮아졌다. 결혼희망연령은 미혼남녀 모두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반 인 인구학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며 향후 한국 사회의 혼연령

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가족 가치 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 하므로 여러 하  역으로 구

분될 수 있다. 김경신(1998)은 결혼 , 성역할 , 자녀 , 부양의식(효), 가족주

의로 하  역을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옥선화, 성미애, 신기 (2000)은 

가족주의, 자녀에 한 가치 (보상 , 비용  자녀 ),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동거), 자녀, 성역할태도의 세 가

지 측면에서 가족가치 을 조사하 고, 부계 심의 가족주의 가치 보다는 결

혼과 가족에 한 일반 인 태도의 측면에서 가치 을 정의하 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5년 사이에 가족가치 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하  역에 따라 선

택 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은 낮아지고, 혼  동거에 한 생각은 변화가 없는 반면, 통 인 성역

할분업과 남성생계부양모델에 한 동조성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과 혼  동거에 한 동조성

이 모두 높아지고, 자녀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은 낮아진 반면, 성역할태도는 

다소 보수 인 방향으로 변화하 다. 지난 5년 사이의 경제 불황, 청년 실업율 

증가와 같은 환경  요인이 미혼남녀의 가치 , 특히 미혼여성의 가치 을 보

수 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는데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해

서는 보다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 가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에 미친 향을 살펴보

기 해서 2005년과 2009년의 자료를 합쳐서 분석해본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 다. 체 으로 볼 때,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한 동조성이 높고 

통 인 성역할태도와 부양모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결혼의향이 더 높다. 이러

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족 가치 과 규범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

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크고,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도 더 빠르다. 그런데  한 

가지 요한 결과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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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반면, 자녀의 정서  가

치 등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부부 계가 

더 행복해지고 노후에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고자 하

는 의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 가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방

식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 다. 가족 가치 의 하  역에 따라, 규범  속성

의 강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 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으로 올수록 당  성격이 강한 규범보다 개인  선호와 태도의 향력이 더 

커진다는 결과는 후기근 사회에서 당  규범으로서의 결혼이 쇠퇴하고, 개

별화된 욕구와 가치의 충족방법으로서의 결혼이 더 우세하게 된다는 서구의 연

구자들의 주장을 부분 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

성들에게 혼  동거에 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변화와도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동거가 결혼의 안으로 선택되면서 통 인 혼인율이 

하락하 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결혼이나 성역할태도에 련된 가족 가치 이 보수 으로 변화한 것은 

서구의 후기근 사회에서의 추세와는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환

경과 취업이 어려울수록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업을 선택하듯, 가족 역에서도 

새로운 선택이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회귀  변화가 일시 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가족 가

치 의 변화가 서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단하기 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의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치  연구는 난 을 가지고 있다. 사회·인구학  변수와 달리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에 

한 가치 도 본 연구조사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결혼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4개 응답범주 에 선택하게 하는 방식과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체로 더 행복하다2)’라는 질문에 한 동의 

정도를 묻는 것은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  조사

를 한 연구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근이 필요하다. 

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가족모듈(2003)에 포함된 가치  질문 방식. 매우 반 부터 매우 

찬성까지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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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추세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가

치 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연령에 유의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는 , 그리고 그 향력이 미치는 방식이 복합 이라는 을 보여주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통 인 부계가족을 속시키기 한 수

단이 아니라 생애과정상의 정 이고 유의미한 경험으로 가치 부여될 때 보다 

많은 미혼남녀들이 기꺼이 결혼을 선택하고, 가족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것이다. 한 이러한 가치 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환경, 제도  인 라의 가족정책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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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가족 가치  변수 간의 상 계

결혼 

필요성

혼 동거 

수용
자녀 필요성

자녀의 

정서  가치

성분업  

역할 규범

남편 생계 

부양 모델

결혼 필요성 1.000 -0.048***  0.256***  0.246***  0.109***   0.123***

혼 동거 수용   1.000  -0.155*** -0.019***  0.019***   0.039***

자녀 필요성    1.000  0.215***   0.078***   0.079*** 

자녀의 정서  가치   1.000  0.178***   0.148*** 

성분업  역할 규범   1.000   0.378*** 

남편 생계 부양 모델    1.000

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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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Meejung Chin‧Hye-eun Chung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family values (attitudes toward marriage, 
children, and traditional sex roles) and examines how the values influence on their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A sample consists of 
5,984 never married men and women drawn from the 2005 and 2009 National 
Marriage and Fertility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endorsement on marriage 
and children has decreased while endorsement on traditional sex role attitude has 
incre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Those who have higher values on marriage, 
children, and traditional sex role have a higher likelihood of marriage intention. 
However, the effects of the family values on marriage intention have weakened 
during the period. The endorsement on marriage lowers the mean ages of the 
expected first marriage.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family values during the 
period, this study find that normative aspects of the family values have lower 
effects, whereas individual aspects of the values have stronger effects over ti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vary across sex, time, and 
the aspect of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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